
교실에서 좋은 수업을 만드는 일은 자료를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찾아 쓰느냐에 크게 좌우

된다. 디지털 자원이 넘쳐나지만 품질과 저작권, 광고 문제로 현장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잦다. 여기서는 교과별

로 손에 잡히는 주소를 모으고, 실제 수업 흐름에 넣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살아나는지, 선별 기준과 관리 방법까지

함께 정리했다. 링크모음만 잔뜩 던져두고 끝내면 활용도가 떨어진다. 사용 맥락과 판단 기준이 붙어야 시간이 절
약된다.

수업자료를 고르는 기준과 사용 습관

자료의 신뢰성, 라이선스, 접근성, 유지보수 상태를 먼저 본다. 신뢰성은 발행 주체와 업데이트 주기를 보면 감이 온
다. 공공기관, 대학, 학회, 박물관의 자료는 검수 과정이 뚜렷하다. 라이선스는 Creative Commons 표기나 이용 약
관을 확인해 편집, 재배포, 수업 내 배포가 가능한지 체크한다. 접근성은 모바일과 저사양 기기에서도 읽히는지, 캡
션이나 대체 텍스트가 있는지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유지보수는 링크가 끊기지 않는 안정된 도메인인지 살펴야 한
다. 학기 중 서버가 멈추면 대체안이 없을 때 수업 전체가 흔들린다.

경험상 자료는 목적별로 세 등급으로 나눠 저장하면 편하다. 본수업에서 쓰는 메인 자료, 활동지와 사이트 주소모

음 보충설명처럼 메인을 보완하는 주변 자료, 수업 후 확장을 위한 탐구 자료다. 같은 주제라 해도 톤과 깊이가 달
라 학생 맞춤형 안내가 가능해진다.

국어와 문학, 기록 읽기의 기본기

국어 수업에서 국립국어원 자료는 어휘와 문법, 표기법 근거를 제시할 때 가장 믿을 만하다.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 같은 이슈는 개인 블로그가 아니라 공식 문서로 닫아줘야 논란이 남지 않는다. 국립한글박물관과 국립중앙도

서관의 디지털 컬렉션은 텍스트의 역사적 맥락을 잡아준다.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국립한글박물관: www.hangeul.go.kr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www.nl.go.kr

한국고전종합DB: db.itkc.or.kr

예를 들어 중학교 과정에서 비문학 읽기의 근거 제시를 연습할 때, 국립중앙도서관의 신문 아카이브에서 1970년대

기사 한 꼭지를 가져오고, 국립국어원의 용어 정의를 붙여 문장 구조와 논지를 뼈대 삼아 분석하게 하면 토론이 산
다. 텍스트마다 문법과 어휘의 배경을 당겨오면 학생들이 기준을 스스로 세운다.

사회, 역사, 시사를 엮는 데이터와 사료

사회과는 숫자와 문서 원본 사이를 왕복하는 감각이 중요하다. 통계청 KOSIS,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민족문화대백과가 기본 틀을 만든다. 시사용 데이터는 OECD와 UN 자료로 국제 비교의 스케

일을 더한다.

KOSIS 국가통계포털: kosis.kr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history.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ncykorea.aks.ac.kr

OECD Data: data.oecd.org

UN Data: data.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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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한국사에서 개항기 조약 문서를 국가기록원에서 내려받아 조약 문구의 어휘 차이를 분석하고, 같은 시기

read more 수출입 통계를 KOSIS에서 가져와 경제 흐름을 비교하게 하면 숫자와 텍스트가 한자리에 놓인다. 학생들

은 사료 비판을 수치로 보완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수학, 추상 개념을 화면으로 가시화하기

수학 개념은 상호작용형 도구를 쓰면 오개념을 줄이는 데 효과가 크다. 좌표평면 위에서 즉시 반응하는 그래프, 다
면체를 돌려보는 3D, 단계별 문제툴이 대표적이다.

EBSMath: www.ebsmath.co.kr

Khan Academy 한국어: ko.khanacademy.org

GeoGebra: www.geogebra.org

Desmos: www.desmos.com

Mathigon: mathigon.org

2차함수의 꼭짓점 이동을 다룰 때 Desmos로 a, b, c 슬라이더를 배치한다. 15분 정도 자유 탐색을 하게 두고, 학생

두 명에게 각자 발견한 규칙을 칠판 앞에서 시연하도록 하면 전체 몰입도가 확 올라간다. 기하 단원에서는

GeoGebra로 닮음 변환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면 언어적 설명보다 이해가 빠르다. Khan Academy는 연습 문제의 난
이도 조절이 섬세해 보충지도를 따로 만들 시간이 없을 때 큰 힘이 된다.

과학, 실험을 대체하는 시뮬레이션과 기관 리소스

실험실 환경이 제한적이거나 안전성이 걱정될 때, 검증된 시뮬레이션과 공공기관 콘텐츠가 구멍을 채운다. PhET은
번역 품질이 좋아 바로 수업에 넣기 편하고, NASA와 한국천문연구원은 최신 이미지와 데이터를 꾸준히 제공한다.

PhET 시뮬레이션: phet.colorado.edu

NASA 이미지·데이터: www.nasa.gov, earthobservatory.nasa.gov

한국천문연구원: www.kasi.re.kr

국립과천과학관: www.sciencemuseum.go.kr

HHMI BioInteractive: www.biointeractive.org

중학교 물리에서 전기 회로를 가르칠 때 PhET의 회로도 구성 시뮬을 띄우고 가상 전압계, 전류계를 함께 배치해 계
측 습관을 잡는다. 고등학교 생명과학에서는 BioInteractive의 짧은 애니메이션으로 DNA 복제 과정을 리뷰한 뒤 물
리적 모형을 조립시키면 개념과 손의 감각이 맞닿는다.

예술과 음악, 열린 소장품과 악보

국내와 해외의 박물관 소장품을 초해상도로 제공하는 플랫폼은 감상의 밀도를 다르게 만든다. 레이블과 시대, 재료

설명이 정돈되어 있어 미술사 수업의 길잡이로 좋다. 음악 수업에서는 공용 악보와 저작권 만료 작품을 구할 수 있
는 저장소가 핵심이다.

Google Arts & Culture: artsandculture.google.com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

국립현대미술관: www.mmca.go.kr

The Met Open Access: 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showOnly=openAccess

IMSLP 무료 악보: ims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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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미술에서 인상주의와 인상파를 구분하는 활동을 할 때, 같은 풍경을 그린 서로 다른 작가의 작품을 구글 아
츠 앤 컬처에서 비교해보게 하면 붓질, 색채, 구도 같은 요소가 눈에 들어온다. 음악에서는 IMSLP에서 바흐 인벤션

악보를 내려받아 파트 분해 연습을 시키면 학생들이 리듬 패턴을 스스로 찾는다.

체육과 건강, 신뢰 가능한 가이드라인

건강정보는 최신 근거와 연령대별 권고안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텍스트로만 쓰지 말고, 인
포그래픽과 체크리스트를 수업 활동지로 바꿔보자.

질병관리청: www.kdca.go.kr

WHO 가이드라인: www.who.int

국가건강정보포털: health.kdca.go.kr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 단원에서 손씻기와 환기 원칙을 포스터로 끝내지 말고, WHO 손 위생 6단계를 30초 타이

머와 함께 반복 측정하게 하면 실천율이 올라간다. 체력 단련은 일주일 150분 유산소 권고를 실제 생활표로 환산해

목표를 세우게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코딩, 만들며 배우는 자료

스크래치와 Code.org는 절차적 사고를 익히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무료 계정으로 반 별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
고, 한국어 튜토리얼이 정리되어 있어 진입 장벽이 낮다. Micro:bit와 App Inventor를 연결하면 물리와 컴퓨팅을 동
시에 경험하게 된다.

Scratch: scratch.mit.edu

Code.org: code.org

micro:bit: microbit.org

MIT App Inventor: appinventor.mit.edu

CS Unplugged: csunplugged.org

중학교 기술수업에서 온도센서를 꽂은 micro:bit로 교실 온습도를 모니터링하고, App Inventor로 간단한 시각화 앱
까지 이어가면 학생들은 데이터 흐름을 눈으로 확인한다. CS Unplugged는 컴퓨터 없이도 정보 압축, 이진수 개념

을 놀이로 풀 수 있어 장비가 부족한 학교에서 특히 유용하다.

외국어, 실제 언어 노출과 자막 활용

문법과 단어는 문제집으로도 다질 수 있지만, 듣기와 말하기는 살아 있는 입력이 필요하다. 공교육에서 사용하기

좋은 합법 영상과 스크립트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손에 놓자.

TED-Ed: ed.ted.com

British Council LearnEnglish: learnenglish.britishcouncil.org

VOA Learning English: learningenglish.voanews.com

NHK News Web Easy(일본어): www3.nhk.or.jp/news/easy

VOA는 어휘 수준별로 같은 뉴스를 제공해 차시 안에서 난이도 조절이 쉽다. TED-Ed는 자막과 토론 질문이 붙어 있
어 수업을 한 덩어리로 구성하기 좋고, British Council은 발음과 억양 연습 자료가 체계적이다. 평가를 염두에 두면,
동일 주제의 영상을 서로 다른 레벨로 나눠 듣기 과제를 내고, 공통된 토론 질문으로 수업을 묶으면 된다.

진로와 창업, 학생의 다음 단계를 위한 지도



진로 수업에서 가장 힘든 지점은 자료가 흩어져 있고 업데이트가 느리다는 점이다. 국내 공공 포털 중심으로 고정

주소를 확보해두면 상담이나 프로젝트 수업이 수월해진다.

커리어넷: www.career.go.kr

워크넷 직업정보: www.work.go.kr

K-MOOC: www.kmooc.kr

K-스타트업: www.k-startup.go.kr

커리어넷의 직업길라잡이는 직무 기술과 준비 경로가 상세하고, 워크넷은 노동시장 데이터와 전망을 붙여 준다. 고
등학교에서 창업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때 K-스타트업 공모전 공고를 수업 캘린더와 연동해 과제 마감과 발표 주
기를 설계하면 실제 경험과 평가가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특수교육과 보편적 설계를 위한 참고처

같은 자료라도 접근성이 다르면 학습경험이 달라진다. 특수교육 자료와 보편적 학습설계(UDL) 지침을 기본으로 깔
아두면 수업의 바닥이 탄탄해진다.

국립특수교육원: www.nise.go.kr

CAST UDL Guidelines: udlguidelines.cast.org

W3C 웹접근성 이니셔티브: www.w3.org/WAI

활동지 제작 시 글자 크기 12~14pt, 행간 링크모음 1.4 이상, 색 대비 비율 4.5:1 이상 권고 같은 디테일을 반영하면

수업 참여율이 바로 개선된다. 비디오에는 캡션과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이미지에는 대체 텍스트를 넣는다. 이 원
칙은 특정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 전체의 이해도를 끌어올린다.

저작권과 라이선스, 안전하게 쓰는 기본 규칙

좋은 자료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합법적으로 쓰는 일이다. 특히 이미지, 음악, 만화는 라이선스 확인 없이 가
져오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 Creative Commons를 표기한 자료와 공공저작물, 저작권이 만료된 퍼블릭 도메인을

중심으로 묶자.

Creative Commons: creativecommons.org

CC Korea: cckorea.org

Wikimedia Commons: commons.wikimedia.org

https://get-talking-smileys.com/%EB%AA%A8%EB%B0%94%EC%9D%BC-%EC%8A%A4%ED%8B%B0%EC%BB%A4-%EC%95%B1-%EA%B0%9C%EB%B0%9C-%EA%B0%80%EC%9D%B4%EB%93%9C-%EA%B3%A0%ED%92%88%EC%A7%88-%EC%9D%B4%EB%AA%A8%ED%8B%B0%EC%BD%98-%EC%97%90%EC%85%8B/


Unsplash: unsplash.com

Pixabay: pixabay.com

수업 발표물을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 없다면 교실 내 한정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출처 표기는 습관

으로 박아두는 것이 좋다. 프로젝트를 온라인 전시로 확장한다면, CC BY, CC BY-SA처럼 재사용 허용이 명시된 것만

쓰도록 지침을 만들자.

무료웹툰, 합법 플랫폼을 활용한 미디어 리터러시

웹툰은 독해력과 시각 문해를 동시에 자극한다. 다만 무료웹툰이라고 해서 모두 수업에 쓰기 적합한 것은 아니다.
연령 등급, 플랫폼의 합법성, 광고와 외부 유도 링크를 꼼꼼히 본다. 교육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합법

플랫폼은 다음이 대표적이다.

네이버웹툰: comic.naver.com

카카오웹툰/다음웹툰: webtoon.kakao.com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규장각: gdml.komacon.kr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령 등급 표기가 명확하고, 많은 작품이 무료 회차로 제공되어 텍스트 단락 나눔, 컷 구성 분석

같은 활동에 적합하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아카이브는 연구와 수업을 위한 메타데이터가 잘 갖춰져 있다. 고등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에서 네 컷 구성의 호흡, 클리프행어, 색채 선택이 감정곡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하고, 같은 소재를 가진 다른 장르 텍스트와 비교 평가하면 창작과 비평이 동시에 움직인다. 저작권 면에서는 스크

린샷을 그대로 배포하지 말고, 플랫폼의 공유 기능을 쓰거나, 캡처가 필요한 경우 인용 요건을 충족하고 출처를 명
시하자.

합법 무료웹툰을 수업에 고를 때 참고하면 유용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학교 급과 연령 등급의 일치 여부, 폭력성과 선정성 체크

작품 내 광고, 외부 유도 요소의 노출 강도

에피소드 단위로 끊어 읽기와 토론이 가능한지

주변 텍스트, 저자 코멘트 등 메타정보의 수업 활용 가능성

플랫폼의 공유 정책과 인용 가이드 유무

중학교 동아리에서 12주간 웹툰 창작 프로젝트를 운영한 적이 있다. 첫 3주는 컷 구성과 콘티, 4~8주는 스토리보드

와 파일럿 에피소드 제작, 9~10주는 리라이팅, 11~12주는 교내 전시와 피드백으로 구성했다. 레퍼런스는 합법 플
랫폼의 무료 회차로만 제한하고, 표절 검토 기준을 초기에 합의했다. 결과물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저작권과 창
작 윤리를 함께 체득하는 과정이 더 남았다.

한 시간짜리 수업을 엮는 워크플로

링크모음이 힘을 발휘하려면 수업 설계와 맞물려야 한다. 다음은 45~50분 수업 한 차시를 구성할 때 실제 사용한

흐름이다. 목적은 자료 간 이동 비용을 줄이고, 학생 활동에 쓰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첫 5분, 주제에 대한 시각적 훅을 던진다. 예술 수업이라면 Google Arts & Culture의 고해상도 이미지 한 장, 과학

수업이라면 PhET의 시뮬레이션 한 화면 캡처가 좋다. 학생이 묻고 싶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다음 10분 동안

핵심 개념을 간결히 설명하고, 바로 상호작용 자료로 넘어간다. 수학이라면 Desmos 슬라이더, 사회라면 KOSIS 차
트를 교사가 조작해 패턴을 발견하게 유도한다.

중간 15~20분은 활동 시간이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2인 1조로 묶어 짧은 미션을 준다. 예컨대 외국어 수업에서는

VOA 기사 한 꼭지의 제목을 예측하고, 본문을 읽은 뒤 원제와 비교해 수정 이유를 쓰게 한다. 과학에서는 PhET의



변수 하나만 바꿔 가설과 결과를 표로 정리하게 한다. 마지막 5~10분은 결과 공유와 질문 수집으로 마무리한다. 이
때 링크모음을 슬라이드 마지막에 QR로 묶어 배포하면 과제 연결이 부드럽다.

학교 계정으로 북마크를 구조화하는 법
링크모음은 엑셀 목록보다 브라우저 북마크 폴더로 관리하는 편이 현장성이 높다. 크롬이나 엣지의 동기화 기능을

쓰면 교무실 PC, 교실 PC, 개인 노트북이 같은 구조를 본다. 학기 초 30분만 투자해 교과, 단원, 자료유형으로 3단 구
조를 만들고, 즐겨 쓰는 사이트는 북마크바 최상단으로 올린다. 이름은 짧게, 접속 목적이 드러나게 붙인다. 예:
“KOSIS-청년실업”, “PhET-회로기초”, “TED-기후변화”. 수업이 끝나면 그 차시에서 새로 발굴한 주소를 바로 단원 폴
더에 던져 넣는다. 주 1회 10분 정리 시간을 캘린더에 고정해 두면 포화되기 전에 정돈된다.

보안과 개인정보, 학교 네트워크에서의 주의점

좋은 주소라도 학교 방화벽이나 광고 스크립트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수업 전 프리뷰는 필수다. 학생 가입이 필
요한 서비스는 대안 로그인 수단과 보호자 동의 절차를 정리해두자. 가능하면 계정 없이 체험 가능한 시뮬레이션

과 공개 콘텐츠를 우선한다. 외부 플랫폼에 학생 작품을 올릴 때는 학생의 실명 대신 학번이나 이니셜을 쓰고, 얼굴

이 보이는 사진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학기 중 한번만 삐끗해도 신뢰가 무너

진다.

지역 박물관과 도서관, 현장학습이 가능한 주소

온라인 자료가 핵심이지만, 지역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체험해보면 가성비가 뛰어나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

현대미술관은 정기 교육이 잡혀 있고, 지역 문화재단과 시립도서관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공지한다. 현장학습 전에

기관 웹사이트에서 교사용 자료집을 내려받으면 활동지 제작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상설전 연계

수업안이 잘 정리되어 있다.

10분 만에 만드는 실전 링크모음 샘플 세트

수학 2차함수: Desmos 그래프, EBSMath 개념정리, Khan 연습문제, GeoGebra 활동, 학습지용 이미지 저장소

과학 전기 회로: PhET 회로도, KASI 자료실의 전기현상 특집, 국과수 전자안전 안내, 관련 TED-Ed, 평가 루브릭

템플릿

사회 경제지표: KOSIS 대시보드, OECD Data의 국제 비교, 국가기록원 정책 문서, 시사 칼럼 스크랩, 토론 질문

지

국어 비문학: 국립국어원 용어사전, 국립중앙도서관 신문 아카이브, TED-Ed 글쓰기 강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미지, 발표 슬라이드 템플릿

외국어 청취: VOA 레벨별 뉴스, British Council 대화 연습, TED-Ed 자막 영상, 발음 연습 앱 대체자료, 과제 제출

폼

이 정도 구성만 해도 단원마다 흐름을 재활용할 수 있고, 과제와 평가까지 한 바퀴를 돌리기가 쉬워진다. 핵심은 품
질이 검증된 소스를 고정 축으로 삼고, 그 외 자료는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다.

수업자료의 수명과 리프레시 주기

자료는 낡는다. 수치가 바뀌고, 사이트 구조가 변하고, 영상이 내려간다. 경험상, 다음 세 가지는 정기 점검이 필요

했다. 첫째, 통계 데이터와 법제도 문서는 학기마다 갱신 버전이 나오는지 확인할 것. 둘째, 외부 플랫폼의 링크는 6
개월 주기로 죽은 링크를 찾아 교체할 것. 셋째, 학생 피드백을 모아 실제 난이도와 흥미 유발 지점을 파악할 것. 작



년에는 잘 먹힌 영상이 올해는 지루해질 수 있다. 자료가 아니라 설계가 문제인 경우도 있다. 질문의 깊이, 상호작

용의 밀도, 과제의 피드백 속도를 조정하면 같은 자료로도 수업의 공기가 바뀐다.

학기 말에 돌아보는 체크리스트

링크모음의 최상단 20개가 올해 수업 흐름과 맞는지, 교체할 것이 없는지

저작권 회색지대 자료를 쓰지 않았는지, 대체 가능한 공용 자료가 있는지

학생 장치 환경에서 모두 열리는지, 저사양·저속 네트워크 대안이 있는지

반응이 좋은 활동 3개를 다른 단원에 이식할 수 있는지

다음 학기 프로젝트 주제를 뒷받침할 신규 주소를 5개 이상 확보했는지

이 다섯 가지를 체크해두면, 방학 때 불필요한 대공사를 피하고 핵심만 갈아끼울 수 있다.

끝으로, 주소보다 중요한 것
사이트 주소모음은 출발점이지 완성본이 아니다. 링크를 모아두고도 수업이 살아나지 않는 것은, 자료와 목표 사이

를 잇는 가교가 비어 있어서다. 교과 목표와 학생 수준, 사용 시간과 장치 환경, 평가 방식이 정해져야 비로소 주소

가 힘을 갖는다. 자료 선정의 기준을 학생과 공유하고, 수업에서 쓰이는 링크모음을 반 전체의 자산으로 관리해보

자. 학기 중반만 넘어가도 학생들이 먼저 “이번 단원은 PhET 어떤 걸로 시작하나요”처럼 제안을 던진다. 그 순간부

터 링크모음은 교사의 비밀 노트가 아니라 반의 학습 플랫폼이 된다.

현장에서 여러 해 써본 주소들을 골랐다. 변화가 빠른 영역이라 내년에는 일부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기준은 바뀌

지 않는다. 신뢰할 수 있는 곳,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곳, 학생이 한 번 더 질문하고 싶게 만드는 곳. 그 세 가지 틀만

잡혀 있으면, 새로운 링크가 생겨도 금방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


